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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음보살은 여러 사람들에게

사람으로서 응당 선량하고 광명

하게 살아야 하며 절대로 자사자리

하고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

된다고 깨우쳐 주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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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 멀고도 먼 옛날, 한

마을에 사람들의 도덕은 이미

아주 나쁘게 변하여 하늘의 신은

곧 이 마을을 훼멸시키려고

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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겁난이 지나간 후, 관음보살은

또다시 요행히 살아남은 마을에 현신

하였다. 여러 사람들은 무릎을 굻고

공손히 절을 하면서 관음보살의

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를 드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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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

가 제때에 진상을 알려주어 재난을

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고맙게

생각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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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그 란세 속에서도

의연히 선량한 본성을 지닌 늙은

할머니 한 분이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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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는 날마다 불상 

앞에서 향을 태우고 절을 

올리면서 몸을 수련하고 덕을 

쌓는데 열중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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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할머니의 말을 믿은

마을사람들은 모두 행운으로 재난을

면하였다. 홍수가 지나간 후, 그들은

모두 마을로 돌아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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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의 권고를 듣지 않은

사람들과 할머니를 비웃은 사람, 

할머니가 요언을 퍼뜨린다고

질책한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

잃어버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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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는 남을 돕기를

아주 즐겼는데 밖에 비가 곧

내리려는 것을 보고 도움이

필요한 이웃이 없나 하여 밖에

나가 보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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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속에서 한 부녀가 아이를

데리고 비 그을 곳을 찾고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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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후, 번개가 치고 우뢰가

울면서 큰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. 

얼마 지나지 않아 온 마을은 홍수에

잠겨버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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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도 할머니의 평상시의

선량하고 성실한 마음을 보아

온 착한 사람들은 그녀를 믿고

마을을 떠나 피신하러 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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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는 당장 자신의

우산을 가져다가 그들

모녀에게 주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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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에는 또 지팡이를

짚은 늙은 할아버지가 비바람

속에서 간신히 길을 걸어가고

있었다 …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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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하여 할머니가 아무리 입이

닳도록 권고 하여도 할머니의 착한

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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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자 그 불량배들이 나서서

여러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장난으로

돌사자의 눈에 빨간 칠을 한 것

이라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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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광경을 보게 된

할머니는 조금도 망설임이

없이 다가 가서 할아버지를

도와 주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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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는 자신의 겉옷을 

벗어 늙은 할아버지에게 걸쳐 

주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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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녀는 즉시 조급히 마을 사람

들에게 빨리 마을을 떠나야지

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이 닥칠 것

이라고 알려주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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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튿날, 돌 사자의 눈이

빨갛게 된 것을 발견한 할머니

는 깜짝 놀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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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하루, 마을에 한

거지가 왔다. 낡아빠진 옷을

입은 그녀의 몸에서는 악취가

풍기고 있었다. 

30 
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이튿날, 돌 사자의 눈이

빨갛게 된 것을 발견한 할머니

는 깜짝 놀랐다. 

11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어느 하루, 마을에 한

거지가 왔다. 낡아빠진 옷을

입은 그녀의 몸에서는 악취가

풍기고 있었다. 



12 
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는

모두 코를 싸 쥐고 길을 에돌아

가면서 그녀를 멀리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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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하루 밤, 마을의 불량배

들은 할머니를 조롱하기 위하여 돌

사자의 눈에 빨간 칠을 하는 못된

장난을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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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이 나쁜 심보를 품은

사람들은 심지어 그녀가 요언을

퍼뜨려 여러사람을 미혹 시킨다

고 질책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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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이 마을에 있는 몇몇

불량배들은 거지를 주먹으로

마구 때리고 발로 찼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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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지어 그들은 거지의 동냥

그릇을 빼앗아 박산내어 버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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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의 대 다수의 사람들은

모두 그녀를 비웃으면서 대수롭지

않게 생각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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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는 조급히 《마을

어구 돌사자의 눈이 빨갛게

변할 때는 곧바로 큰 홍수가

다가 올 때》라는 소식을

촌민들에게 알려주고 여러

사람에게 귀띔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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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

가던 거지는 굶주림으로

인해 끝내 지탱하지 못하고

땅에 쓰러져 버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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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광경을 목격한 할머니는

거지를 집으로 부축하여 가 잘

보살펴 주려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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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음보살은 이 천기를 이야기

하고 나서 하늘의 선녀들과

함께 사라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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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음보살은 할머니에게 이

진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 해줄

수 있으며 누가 믿게 되면 누가 이

겁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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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는 거지를 부축하여

앉히고 음식을 가져다 대접

하려고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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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이때 생각 밖의

광경이 펼쳐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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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마을어구의 돌사자

눈이 빨갛게 변할 때면 곧 큰

홍수가 올 때이다. 

18 
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그런데 이때 생각 밖의

광경이 펼쳐졌다. 

23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앞으로 마을어구의 돌사자

눈이 빨갛게 변할 때면 곧 큰

홍수가 올 때이다. 



22 
 
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 

“
이
제 

곧 

큰 

물
이 

져
서 

온 

마
을
이

물
에 

잠
겨
버
릴 

것
이
다.

” 

관음보살이 할머니에게 

알려 주기를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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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머니의 방은 금시에 만물이

생기를 띠고 금빛이 비쳐 나왔다. 

원래 거지는 관음보살이 분장한 것

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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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라보니 하늘의 선녀들이

춤을 추는 가운데 관음보살은

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흰

옷은 백설 같고 모습은 장엄한데

수시로 밝은 빛을 뿌리고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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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앞에서 펼쳐진 생각밖

의 신기한 장면에 놀란 할머니

는 황망히 땅에 엎드려 절을

올렸다. 그러자 선녀가 그녀를

부축하여 일으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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